
Week 17               리딩지저스              성경읽기 문답지        2024 년 5 월 6 일~ 5 월 11 일 

 

구역:                                  이름: 

 

 

 

5 월 

6 
월요일 

 

 

 

   시편 

1 편-6 편 

  

 

(핵심장 1 편) 

  

* 성도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라: 이제 우리는 4 주에 걸쳐 시편을 

묵상합니다. 시편은 많은 시를 남긴 다윗은 물론이고, 솔로몬, 아삽, 모세를 비롯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많은 시인이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노래한 아름다운 

시입니다. 또한 종교개혁자 칼뱅이 시편에 간단한 음률을 붙인 찬양만을 하나님께 

올리자고 했을 정도로 시편은 최고의 찬양입니다. 하지만 시편의 시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탄과 깊은 간구, 하나님의 

대적을 향한 비난 등 성도가 살면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저마다의 방법으로 

노래합니다. 시편 묵상은 우리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이제 유명한 시편 

1 편을 펴서 어떻게 하면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를 묵상하며 시편의 

바다로 항해를 떠나 보겠습니다. 

문제 “무릇 의인들의 길은 (          )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       )은 망하리로다“  

 

 

 

 

5 월 

7 

화요일 

 

 

시편 

7 편-12 편 

  

 

(핵심장 8 편) 
  

*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성도의 삶이라고 항상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백성 역시 세상에서 고난 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성도의 괴로움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시며,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여 그분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를 ‘탄원시‘라고 합니다. 시편 7 편부터 12 편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탄원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어조의 찬양과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기 원하나요? 확실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나 탄원을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           )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5 월 

8 
수요일 

 

시편 

13 편-18 편 

  

(핵심장 16 편) 

  

* 다윗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역사: 시편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시인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뛰어난 전사이자 훌륭한 통치자였을 뿐 아니라 탁월한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시편 13 편부터 18 편까지 여섯 편의 시편은 전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을 향한 탄원도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를 

노래하는 시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부르짖거나, 세상의 

악인을 향해 한탄하는 등 성도가 겪음 직한 삶의 다양한 모습을 노래합니다. 기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이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듯,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면 어떨까요? 

문제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           )이 나를 교훈하도다“  



 

 

5 월 

9 

목요일 

 

 

시편 

19 편- 24 편 

  

(핵심장 23 편) 

  

* 영광의 왕이여 목자 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는 시편에서 가장 유명하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노래하는 23 편을 읽을 것입니다. 19 편부터 24 편까지가 

전부 하나님의 위엄과 은혜를 저마다의 운율로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노래하는 19 편, 성도를 향한 축복을 기원하는 20 편, 

하나님이 왕을 지키시기를 기원하는 21 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간구와 

탄원의 시인 22 편, 온 세상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24 편까지 모든 

시가 하나님을 아름답게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시편의 노래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묵상하면 좋습니다. 또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이처럼 기쁘게 노래합시다. 

문제 “여호와는 나의 (             )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5 월 

10 

금요일 

 

    시편 

25 편-30 편 

  

(핵심장 27 편) 

  

* 우러러 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시편의 고백은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며 또한 

함축적이고 운율이 있는 아름다운 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시편에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해 왔습니다. 시편 

25 편부터 30 편까지는 우리가 예배와 각종 모임에서 부르는 많은 노래의 가사가 

되는 구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시편의 곡절을 붙여서 

노래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시편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해 낼 수 있는 그 어떤 표현보다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어서가 아닐까요? 

특히 25 편부터 30 편까지는 탄원시보다는 감사시와 찬양시가 조금 더 많습니다. 

우리의 삶은 험난하고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며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문제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             )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5 월 

11 

토요일 

 

시편      

31 편-36 편 

  

(핵심장 34 편) 

  

* 주님께 피하라: 시편은 크게 다섯 권으로 분류됩니다. 그 중 1 권(1- 41 편) 은 

의인과 악인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히 다윗의 시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긴 시간 동안 사울과 대적들을 

피해 다니며 숱한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가 많았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분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시가 순수한 분노나 억울함을 토로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감사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이 끝내 자기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때와 동일한 분이요, 그때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시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펼쳐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은혜와 긍휼이 계속 선포되도록 기도합시다. 

문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           )에서 건지시는도다”  

 

• 매일 스케줄에 따라 성경을 읽으시면서 box 에 체크를 해 주시고 (시간이 부족하실 때는 핵심장), 본당 

안내석과 친교실에 준비된 성경문답지 수거함에 노란 봉투와 함께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비전 :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벧후 3:18) 


